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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배수 관리로 여름철 풀사료 생산량 지킨다
- 폭염·집중호우 대비 여름철 사료작물 철저한 관리 필요

- 파종 직후 눌러주기(진압)로 싹 틔우고, 장마 전 배수로 정비로 침수 막아야

- 물 빠짐 안 좋은 논에는 내습성 우수 품종 활용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여름철 풀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파종 직후 초기 관리와 장마철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해 논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사료피, 사료용 옥수수, 

수수류 등 하계 사료작물은 파종 후 관리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더욱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파종 시기에는 강수가 부족해 초기 생육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토양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파종 직후 눌러주기(진압) 작업을 하면 

종자와 토양이 밀착해 싹이 잘 트고 뿌리가 깊게 내린다. 이 과정은 토양 

수분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

 장마철에는 비 오기 전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고 비 온 뒤 24시간 이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관리해 침수 피해를 막는다. 특히 논 토양은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습해에 취약하므로, 장마가 오기 전 배수로 및 퇴수구를 정비하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한다.

 만약 재배지 물 빠짐이 좋지 않다면 내습성이 우수한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사료피는 물 빠짐이 나쁜 논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사료피 신품종 ‘조온’은 습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우수하다. 생육기간이 60일 이내로 짧은 조생종으로, 집중호우나 침수 피

해를 본 이후에도 빠르게 재배할 수 있어 여름철 풀사료 수급 공백을 줄

이는 응급 풀사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에는 초기 활착 불량과 습해 피해가 늘어나 사

료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파종 후 초기 관리와 장마철 배

수 관리, 내습성이 강한 품종 선택 등으로 안정적인 풀사료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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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여름철 하계 사료작물 안정 생산 관리 요령

□ 하계 사료작물 특성 및 재배 관리

구분 내습성 사료가치 가축기호성 파종 및 수확시기

사료피 높음 중간 높음
파종: (1모작)5월 중순, (2모작)5월 하순∼6월 상순

수확: 초장 120cm∼출수기

옥수수 낮음 높음 높음
파종: (1모작)4월 하순∼5월 상순, (2모작)5월 하순

수확: 황숙기 

수수류(수단그라스) 중간 중간 중간
파종: (1모작)5월 중순, (2모작)6월 상순

수확: 출수기 *초장 120cm 이상 시 수확

사료용 벼 높음 중간 중간

파종: (1모작)5월 상순, (2모작)6월 상순

수확: 호숙기∼황숙 초기 

 * 식용 벼보다 일찍 수확(출수 후 20∼40일 경)

□ 장마철 배수로 정비 방법

○ 배수 불량한 토양(논)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습해 발생 높음

* 침수시뿌리의수분흡수력저하에따라잎의시들음이발생하며고온시증상심화

○ 비가 온 후 24시간 이내 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수로 설치 필요

* 재배포장끝머리에좌우로배수로를낸후연결하여물이배수구로완전히빠지도록설치

<배수 불량 논> <배수로 정비>


